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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혜지 입니다.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김혜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몇가지 

주제로 소개글을 써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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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스스로 롤모델이 되자. 
 중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자존감이 너무 낮아 나보다 멋있어 보이는 사람을 보며 
부러워 하고 열등감을 가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처럼 돼 보려는 
노력은 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다가 힘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 때 마다  스스로를 한심해 하며 자책하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입학 후, 스스로 이룬 수많은 성과들을 보며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성실하고, 예의가 바르고, 사랑이 넘치며, 검소하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려 매우 노력 중 입니다. 

견디지 못할 시련은 오지 않는다. 
 가끔 너무 힘든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먼 내일에 그 일을 돌이켜 봤을 때는 그 힘들었던 
시간을 웃으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 땐 평생 괴로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고 모두 추억과 경험이 된다는 것을 알아가며 시련이 
왔을 땐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 하길래 이렇게 힘들까＇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관 
동생들의 닮고 싶은 언니, 부모님의 자랑 
 지금 내가 하고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땐 내가 세 동생들의 언니이자 
부모님의 자랑이라는 것을 되뇝니다. 큰언니인 나를 거울삼을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나를 따라 꿈을 좇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또 
부모님들 끼리 모임에서 부모님의 친구들이 각자 자신의 물건과 부를 과시할 
때, 나는 부모님에게 잘 자란 자식 이라는 자랑 거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돕고 싶은 위해 모범이 되고 나의 목표들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도움주기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도와줄까 말까 망설일때가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도움은 주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것 보다 용기내 도움을 주는게 더 좋을 것 같아 이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망설이지 않고 도와줬습니다. 등교길마다 일정한 시간에 너무 많은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가시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어드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구걸하는 
노숙자나 폐지를 줍는)이 더 부자라고 하지만 난 그들을 도와줬다고 
손해봤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 수록 또래 아이들이나 더 어린 
아이들이 배려를 하지 못하거나 예의를 모르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또래들(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봄으로써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생활신조 

스트레스의 최소화 
  스트레스가 있다면 몸이 너무 지쳐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효율이 떨어지고 쉽게 지쳐버립니다. 어느정도 압박감은 
필요하지만 큰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는 ＇이정도 힘든 일은 모두 가진 적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스트레스의 크기를 줄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70~90년대 락/헤비메탈)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풀리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매우 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가치관 
무형의 소중한 보물, 추억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살면서 어떤 것이든지 느낄 수 
있는 것을. 지금 이 학창시절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친구들과는 큰 경쟁
을 하지 않고, 모두 사회에 큰 때가 묻지 않은 이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소소한 추억을 쌓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먼 내일에, 추억
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웃을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즐기고, 느껴야 합니다. 
꼭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충분한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서 시내에 
나가 바람을 맞고 보고 느끼며 많은 생각을 하며 추억을 쌓기도 합니다. 그래
서 2014년 여름부터 나의 이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종이 다이어리에 기록해오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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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컴퓨터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가입한 동아리 이다.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잦은 팀활동으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자주 하였다. 다른 동아리에 비해 대회와 
관련된 외부활동이 많았던 동아리 였다. 덕분에 다른 동아리에서 하지 
않았던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가장 처음 
한국정보올림피아드에 
참가하였다. 참가하기 위해서 
코드, 창의력과 관련된 다양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았다. 
친구들과 선배들과 함께 
토의하며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고, 지식을 공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색할 수 있는 
선배들과 관계가 조금은 
나아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대회의 문제는 
기본의 지식 외에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대한 
다양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이 
얼마나 발전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의 소프트웨어는 
Iot 위주로 발전하고, 교육용 
코딩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다. 나도 미래에 소프트웨어 
산업에 힘을 더하려면 지금보다 
모자란 공부(컴퓨터 언어, 
네트워크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증강현실 앱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App inventor 의 

기초적인 기능을 살피기 위해 만들었던 가위바위보 게임이다. 

툴이 매우 간단해 사용하기가 쉬웠고 알고리즘의 기초적 

원리를 익힐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간단하지만 처음으로 

앱을 제작하게 되어 뿌듯하였다. 

 

팀원들끼리 각 파트를 나누어 만든 것을 합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휴대폰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활동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몸을 움직이는 색다른 

게임을 만들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포켓몬 Go’ 라는 증강현실 게임이 유행하여 놀라웠다. 

 

1학년 때 배웠던 C언어의 

거의 모든 부분을 

복습하고자 야구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코딩을 하며 새로운 

라이브러리 함수도 

알아냈었다. 모르는 건 

선배에게 물어보며  

했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 이외에 처음으로 

만들어본 코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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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로 실시한 은평구 

안전지킴이 PPT 발표 및 UCC공모전에서 

다양한 학교들을 제치고 대상을 받았다.  

이 상을 받는 과정에서 은평구를 자세히 살펴보며 위험한 구석을 찾아 

신고하였다. 발표할 때 나의 발표 부분의 자료가 사라져 당황하였지만, 빠르게 

대처하여 발표자료 없이도 발표를 할 수 있었다. 여태껏 동아리 친구, 선배, 

선생님과 함께 준비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니 매우 뿌듯하고 의미 

있었다. 

 

이외에 경기여상에서 한 

DIAT경진대회, 

‘전국디지털정보활용능력’ 대회에 

참가하였고 자유롭게 코딩을 짜며 

개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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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때 했던 전공동아리인 ALA에서는 프로그래밍을 중점으로 
공부했었다면, 2학년때 한 CSS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공부했다. 
‘후니의 쉽게 쓴 시스코 네트워킹‘ 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작동의 원리와 용어,  응용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후니의 쉽게 쓴 시스코 네트워킹＇ 이라는 책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주 활동으로 했다.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운데 학교에서 주는 
시간을 활용해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정리 후에는 간단한 테스트로 
이해한 내용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해하는 것 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해한 내용을 말로 다시 되새기면서 각 용어, 원리에 대하여 확실히 
각인 시킬 수 있었다.    



  CSS를 통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을 다녀왔다.  뉴스에서 많이 보던 
건물(국정원) 에 실제로 들어가는데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 했고 공항에 
있는 탐지기가 있었다. 국정원의  역사에 관련된 전시품들과 영상을 
관람했다. 국정원은 국방, 국민들의 개인정보 이외 국가의 비밀정보들을 
지키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지 보안이 공항보다 철저하다고 하였다. 휴대폰으로 국정원에 
왔다는 인증을 할 수 없어 아쉬웠다. 국정원에서 찍어준 사진을 출력할 수 
있었는데 , 그 사진도 sns나 다른 어떤 곳에 그 올리면 안된다고 했다. 
국가의 비밀을 지키고 있어서 그런지 모든 면에서 비밀스럽고 보안이 
철저했다. 

 네트워크와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고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가보지 못한 곳을 탐방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 동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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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입학 전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음향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장비를 다룬다. 이곳에서  나에게 있는지 
몰랐던 추진력과 결단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른 학교친구들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과 사회생활에 
대한 조언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예배 때 사람들이 보는 화면과 자료를 내보내는것과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영상을 만드는 것이 방송부가 해야 할 일이다. 화면을 
내보내기 위해 카메라의 기능과 촬영중인 화면을 출력장비(TV)로 
입력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방법을 배웠다. 행사 때 마다 만들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직접 하였다. 
편집은 전문적 기술이 있는 다른 학교의 친구의 주도로 의견을 
합쳐서 함께 했다. 편집 툴은 Adobe premoere pro를 사용하였다. 
카메라는 Sony HXR-NX100, Sony HVR-Z5U Professional 
HDV캠코더를 사용하였다. 
 
 시나리오를 짜는 과정에서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위해 앞서서 큰 틀을 잡고, 아이디어를 모아 가장 좋은 것을 
추려내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촬영 시간, 장소, 편집일)을 
계획하는 일을 했다. 감추어져 있던 나만의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일의 진행이 전반적으로 빨랐다. 

  캠프 기간에는 아시바(비계), TV, 조명 등을 직접 탑차에 
싣고 옮기면서  구성원들과 힘을 합치고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는 습관이 생겼다. 



 
기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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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아이디어 

1학년 창의아이디어 대회에 참가 
하였다.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과정 
중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관련한 
특허품이 있는지 특허청에 
검색해보면 이미 있는 것이어서 
절망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어폰에 대한 불편한 점을 개선하자 
는 의도로 케이스에 이어폰을 접목한 
‘이어폰 케이스’ 를 떠올렸다. 케이스 
속에 코드릴을 넣고 이어폰을 
코드릴에 감은 것 이다. 휴대폰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항상 이어폰과 
휴대폰을 동시에 들고 다닐 수 있고, 
당겨서 빼고 다시 당겨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다. 하지만 
점점 선 없는 이어폰이 발전하는 
추세여서, 서류통과 후 교내 발표만 
마치고 탈락했다. 위의 이유 이외에 
발표준비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2학년이 되어 창의아이디어를 다시 도전했다. 작은 스티커에 

블루투스 장치와 스피커를 장착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해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 

제품이다. 그러나 이미 ‘Chipolo’라는 유사 제품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었다. 조금 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 제품을 떠오르기 위해 

창의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이버가디언즈(방과후) 

 우리나라의 보안인력 양성을 위해  실행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되지 않는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다. 그 중 

우리학교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별하다.  네트워크,  

리눅스,  여러가지 툴을 이용한  해킹방법 등 다양한 공부를 했다. 

 ‘Android Studio’ 라는 툴을 

이용해  계산기앱을  만들어 

보았다. 기존에 배웠던 c나 java와 

달리 코드를 짤 때 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 쉽고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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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oid:layout_width 과 android:layout_ height로 
레이아웃 너비와 높이를 지정한다. match_parent는 
자신의 부모태그에 맞춰진다는 뜻.  

<LinearLayout 는 전체 화면 안에 작은 화면을 
하나 겹쳐놓은 것 이다. 계산기의 버튼이 올 
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Match-paren명령으로 위의 객체와 너비를 
맞추고, wrap_content명령으로 안의 내용들과 
높이를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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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_parent-넓이는 부모의 가로 크기로 
wrap_content-높이는 이 객체의 크기로 
Horizontal -수평으로 배열 

0dp-넓이 지정 
width="1“-넓이 지정 
android:onClick="onclearClick“ 버튼을 눌렀을때 호출할 
메소드 지정 
android:text="C" /버튼안에 들어갈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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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칙연산에 따라 숫자를 부여한다.  

어떤 숫자들로 사칙연산을 하여 
클릭했을 때(onClick)하는 연산과  
방법들을 정리한 것이다. 연산 
결과를 띄우는(View)작업을 하는 
부분이다. 

클릭했을 때 계산이 되고 계산 된 결과가 보통 
쓰는 sum과 같은 개념(bundle 
savedInstanceStatd)에 저장된다. 

소수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Hacker School’ 을 이용하여 리눅스의 기본적인 명령어와 그것들을 

이용하여 해킹에 관련한 문제들을 풀어보았다. 리눅스는 1학년 때 

배웠던 거라 복습하는 기분으로 명령어들을 다시 한번씩 자세히 

배웠다. 배운 내용들은 블로그에 다시 정리해 두었다. 윈도우에서도 

가상머신 없이 쉽게 리눅스의 명령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다. 명령어를 배울 때 마다 나오는 친절한 설명들이 배우는 

사람의 입장을 잘 배려해 주는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쓴 

프로그램이어서 모르는 문제는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Level 8의 문제. 패스워드를 

몰라서 그냥 enter를 쳤더니 

올바르지 않다고 나온다.  

 패스워드 힌트인 하이픈과 

언더바는 모스부호(?)나 이진수에 

힌트가 있을 것 같다.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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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픈과 언더바를 각각 1과 0에 대입해보면  

1101101 1100001 1110100 1100101 이다. 

이를 10진수로 변환하면 109 97 116 101 이 된다. 

이는 ascii 코드에 있을법한 숫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10진수들을 ascii로 바꾸면 

 

109→m 

97 →a 

116 →t 

101 →e 

이다.  

Mate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된다.    

 shadow파일은 사용자 암호 정보가 들어가 있는 파일이다. /etc/shado에 

위치한다. 그런데 level9의 shado파일이 서버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것 

이다. 힌트의 2700이라는것의 size가 byte인지 word인지 kb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size검색옵션을 모두 사용해본다. 

find / -size 2700b 2>/dev/null  

find / -size 2700c 2>/dev/null 

find / -size 2700w 2>/dev/null 

find / -size 2700k 2>/dev/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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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f파일, txt파일, 

그리고 모르는 

파일들이 나왔다.  

 왠지 힌트가 글자로 

적혀 있을 것 같아 

txt파일을 열어 보았다.  

 

/etc/rc.d/found.txt 

 

명령어를 작성한다.  

 level9의 shadow파일을 맞췄다. Shadow파일의 각 필드는 콜론으로 

구분되는데 두번째 필드가 암호이다. 두번째 $로 시작하는 글자들이 

암호이다. 물론 암호화 된 암호. 이것을 해독해야 한다.  

 

 MD5로 암호화 된 것 이다. 이 암호는 앞의 $1 라는 두 글자는 

해독에서 제외된다. MD5암호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 

이 암호를 역해쉬 해서 평문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 

(존더리퍼)  바꿔보면 

문제풀이에 성공했다. 검색엔진을 사용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하니까 어렵지 않고 접근하기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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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보안 

 과목 ‘네트워크 보안‘ 시간에 패킷트레이서를 이용해서 

가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팀을 짜서 하는 활동이어서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해 주는 것이 매우 도움 되는 알찬 

시간이다. 

그 중  가상네트워크 구축 문제를 내고 다른 팀이 문제를 

풀고, 설명을 하는 활동이 있었다. 우리 팀이 낸 문제를 

풀이해 보았다.  

 기본 토폴로지와 문제이다. 모든 장비들이 통신이 되어야 한다.  

  대역 낭비를 막기 위해 스위치에 Vlan을 이용하여 대역을 

나눠주고 Vlan10,20,30,40번이 스위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작업을 한다.  

 많은 Vlan이 지나갈 수 있게 트렁크설정을 했다. 그리고 외부의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해 라우터의 게이트웨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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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가 서버에서 IP를 받아 오기 위해(DHCP) ip helper-address를 

설정한다. 그리고 라우터와 스위치에 Hostname과 Password를 

설정해 준다.  

연결되어있는 장비들을 모두 연결하도록 RIP설정을 하였다. 

그리고 모든 PC가 ip를 동적으로 할당 받도록 DHCP설정을 

해준다. 모든 장비들이 서로 연결이 모두 다 되었고 

외부네트워크인 서버와도 연결을 성공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직접 문제를 

만들고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는 과정에 보람을 느꼈다. 풀어 

보기만 했던 문제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감탄하였고, 

누군가의 설명 없이 스스로 팀원들을 위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에 성취감도 느꼈다. 좋은 성적을 받았고, 나를 도와준 모든 

팀원들에게 고마웠고 스스로도 대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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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잦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보안인력이 

부족해 정부에서 몇 대학교를 지정해 실행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많은 학생들 중 내가 다닐 수 있게 되어 

기뻤다. 도움주신 선생님께 감사했다. 이곳에서 기본적 코딩, 

다양한 해킹 툴을 사용해보고 인성교육도 많이 했다.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알찬 시간들이었다. 

 처음으로 HTML이라는 웹프로그래밍 언어로 화면 하나를 

만들어보았다. 기존에 배웠던 프로그래밍언어들과 다르게 실행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내가 만든 것의 형태를 

볼때마다 기분이 좋았고 만들고 싶은 모양이나 효과를 만드는 

문법은 구글링을 하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3시간 만에 기본적인 문법을 배울 수 있었고, 재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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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면, 

 현재 실시간검색어 8위는 ‘김승수’이다. 이제 소스코드 

보기(f12)를 실행한다.  

 화면 오른쪽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 

Ctrl+f를 눌러 현제 

실시간검색어 8위인 

‘김승수’를 검색한다. 

 

 

 찾아진 지진 부분에 

커서를 올리면 실제 

사이트에 지진이 

있는 곳을 

표시해준다. ↓ 

 chrome브라우저에서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실시간 검색어를 

바꿔볼 것이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김승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배고프다‘ 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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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x코드를 조작하여 사진 위치정보 바꾸기,  비트코인 관련 

논문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고 평소에 비트코인 관련 

궁금한 점 조사해 오기, coinjoi과 mixin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제를 했다. 영재교육원 중에서도 우리 반만 했다. 어렵고 

막연한 과제는 처음 해 보는 것이었지만 포기하면 나는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아 막연해도 구글에 검색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과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끈기를 배울 수 있었다.  

*JPG의 GPS조작 

App마커 데이터 부분의 첫 부분이 

exif의 헤더 이다. 이는 45 78 69 66 

=exif이다. TIFF헤더 부분에 exif 

데이터로 be인지 le인지 구분이 

가능하다. Le는 0x4949, be는 

0x4d4d이다. 

Exif라는 포맷은 jpg의 GPS, 시간, 촬영환경 정보를 가지고 있다. Exif를 

이용해 조작하면 된다.  

 jpg는 <0xFF 마커의 번호 데이터의 사이즈 데이터>들의 정보가 담긴 

마커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if는 Appn번 마커 에 있다.  

나는 B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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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뒤에 태그마크가 오고 4byte로 0th IFD까지의 오프셋 값이 온다.  

0th IFD에는 GPS를 가르키는 포인터가 존재한다.  

 총 2 + (12+12+...+12) + 4 바이트로 구성된다(GPS정보는 X) 이 뒤부터 

GPS정보가 있다. 

이 포인터의 값으로 간다. ↓이 값을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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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진의 정보에서도 같이 위치가 바뀐다. 

GPS의 태그 번호, 정보 이다. 두번째 부터  남/북에 대한 정보, 위도, 

동/서에 대한 정보, 경도에 대한 정보 이다. 그리고 경도 위도의 오프셋을 

따라가 보면 위도,경도,고도의 정보가 온다. 바꾸고 싶은 위치의 위도 

경도 고도를  Hex값 으로 바꾸면  

 막연히 사진의 위치정보를 바꾸라는 과제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벅찼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겠고 아무리 구글링을 해봐도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내가 한 것은 툴을 쓰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해설 파일을 받아보니 상상도 못하는 답이 있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차근차근 겨우 이해했다. 검색능력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다. 검색하는 것이 정말 큰 능력이라는 것을 

몰랐다. 자신이 찾고 싶은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색만 잘 한다면 이 

세상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많은 경험과 연습으로 검색 능력을 

키워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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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스카우트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스카우트 대회에 참가했다.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었지만 최선을 다했다. 한 회사를 정하고 그 회사에게 

가상으로 면접을 보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나의 장점만 살려 발표를 

한다는 것이 긴장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도 최대한 

나의 장점을 살려 발표를 진행했지만 너무 떨린 나머지 발표의 

자신감이 없어 많이 떨었다. 결과는 나보다 ppt에 성의가 없고 

부족했다는 친구가 입상을 하고 나는 탈락하였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내 객관적인 판단으로 내가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졌다. 이 대회로 연습의 중요성과 승패를 깔끔하게 

인정하는 성숙함을 기를 수 있었다.  또 발표하는 친구들 중 스스로 

자신이 잘하는 일을 일구어 내 프로젝트 팀을 짜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친구도 있었다. 심사위원(선생님)들의 냉정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타당한 근거와 함께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내 롤모델이 생긴 듯 했다.  그 친구를 보고 발표를 매끄럽게 하는 

것,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을 정도로 그 분야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크게 배울 점이라고 생각한다.  

홍보도우미 

 1학년, 학교 홍보를 하기 위해 

홍보도우미로 활동을 했다. 정말 

소심하고 남들 앞에서 말을 못하는 

나였는데  많은 눈들이 보는 데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내 학교를 자랑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대견하였다. 

역대급으로 많은 신입생들이 모여 

2016년의 홍보도우미들은 두 번의 

회식을 했다. 홍보도우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 매우 좋았고 아직도 

여운이 남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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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티&멘토 

 학교에 처음으로 멘토링이라는 제도가 생겼다. 나는 전공과목의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 컨텐츠과 선배와 보안과 선배가 

앞으로 해야 할 공부에 대해 틀을 잡아 주고 시험기간에는 

전공과목(JAVA, 자료구조)을 선배와 함께 공부했다. 전공과목을 

알려준 선배(컨텐츠과 김영재 선배)와 공부 할 때는 내용을 익히고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설명이 가능해야 했다.  버벅 거리고 

어색하지만 완벽히 이해하는데 도움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 JAVA첫 

시험 점수는 71.5점에서 80.2점으로 올랐다. 자료구조 첫 시험점수는 

83.4점에서 91.5점으로 두 과목 모두 상승했다. 시험공부 외에도 

코딩에 관련한 과제를 내줬다. 선배는 중학교 1학년 때 부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아서 현재 엄청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듯 했다. 

약 13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능숙하게 다루고 프로그래밍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좋은 아이디어와 프로그래밍 실력으로 상을 받아왔다. 

전공과목 실력 부족으로 신청한 멘토링이지만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아서 끊임없이 개발하는 선배를 보며 선배같은 실력을 갖추고 

싶어하는 나를 확인하고 좋은 멘토를 삼았다고 생각한다.  

  



학급부회장 

 어떤 집단의 대표를 하기에는 항상 부담이 

크고 두려움이 앞섰다.  혹시나 내 실수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제일 두려웠다.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부회장을 맡게 

되었다. 나 빼고 모두 남자아이들이라 더 

부담이 크고 기에 억눌리기도 했지만, 일은 

생각보다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회장보다 맡은 역할이 많았다.  다음에 어떤 

직무를 맡게 되어도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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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는 멘토링 중 만들어본 Up&Down 게임이다.  컴퓨터는 

랜덤함수로써 숫자를 정해 두었고, 사용자가 그 숫자를 맞추는 것이다.  

이런 활동 이외에 ‘깃허브’ 에 가입하여 깃허브에 대해 알아보고 

사용해 보았다. 개발자들이 많은 커뮤니티로  수업자료나 개인적으로 

무언가 하고싶을 때 쓸 수 있는 툴, 코드 등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사이트였다. 선배도 선배의 깃허브 계정에 멘티들이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유익한 코드들을 업데이트 해 두었다. 



상장 및 자격증 

 중학교 3학년 세명컴퓨터고등학교로 학교가 확정 됐을 때 고등학교에 
가면 꿈을 좇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한번도 해보지 못한 
공부들이 낯설고 적응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내는 
것이 많아지자 자신감이 생겼고 스스로가 점점 꿈꾸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2017년은 정말 기적이 가득한 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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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여대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고등 기초심화 과정을 

무사히 끝마쳤다. 그저 수료증만 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과정 우수상을 받았다. 반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했던 학생이 받는 상 이었는데 그 상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정말 기뻤다. 부상으로 50만원을 

받았다. 내가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을 다녔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료증에 더해 정말 열심히 했다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우수상 까지 받을 수 있어 기뻤다. 



LICENSE 

IT+ Level2 워드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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